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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소통

작성일: 2011. 9. 19. (월) 오전 8:44~9:31

작성자: 김효정

[ 주님과의, 그리고 이 시대 신부급 역사의 중심에 있는 

선생님과의 지금보다 한 차원 거듭난 ‘만남’이 절실함을 

깨닫고, ‘만난 자는 결국 그의 심정과 마음을 제대로 

아는 자가 아닌가.’ 기도하였을 때 감동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

* 예수님 말씀 *

사랑으로 창조되었으니 

사랑의 값을 치러야 인생은 빛이 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최고의 단계에 이른 삶이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은 단절되고 

하나님의 실망과 슬픔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적 사랑을 인간에게 부여할 수 없었으니 

흑암의 사랑이 인간에게 흘러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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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회복만이 

단절된 소통의 문을 여는 것.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는 열망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와의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여 나를 찾고 불러라.

사랑하여 나에게 간구하여 보아라.

사랑하여 나에게 너의 사연을 고해 보아라.

생명 빛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신부 역사를 가는 섭리 사람들의 내면에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소통, 선생님과의 소통입니다. 

‘어떻게?’ 모두 그 방법을 묻습니다.”)

나와 

그리고 네 선생과의 

사랑의 길을 내도록 하여라.

좁은 길을 넓게 하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며

돌작밭을 평지 되게 하는 수고를 더하여

사랑으로 마음 길을 내 놓으면

나는 그 길을 따라 네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인내심이 필요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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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지 말고 

영원까지 변치 않을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부르면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는 너에게 찾아가노라.

네 선생의 마음속에 

정성의 사랑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 

수고의 노력을 밤낮으로 해 보아라.

그의 심정을 헤아리는 노력

그의 땀방울을 씻어 주는 이해

오랜 정성으로 

네 선생의 마음에 심은 너의 사랑을 키우도록 하여라.

영원까지 닿을 사랑이지 않느냐.

소망은 희망을 낳으니

온전함으로 뿌린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니

너의 사랑과 정성이 흠 없도록 

매일 매 순간 가꾸어서 

그 열매 맺힐 때 

역사의 업적을 남기게 됨을 믿으며 

오늘도 진리와 사랑의 거름을 하는 것이다.

사랑을 기대하며 

네 인생은 자라간다.

인생의 살아가는 육의 시간은

사랑의 완성을 위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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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온전한 사랑을 키운다면 

태어난 목적을 이룬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그 본질은 

사랑하기 때문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완전한 소통은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까지다.

오늘도 내일도 소망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영원까지 사랑할 작정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는 

주님과 선생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저희 또한 

소망과 인내심으로 영원한 사랑의 열매 맺기까지 

주님 바라봄의 법칙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

하나님도 인간과의 사랑의 회복을 위해

6천 년의 시간 동안 인내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심을 생각하여라.

영원한 소망이다.

하늘과의 사랑에는 낙심이 없는 것이다.

차원을 높이기 위한 아픔을 견디어 거듭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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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보다 더 인생들과의 사랑의 소통을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주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라.

네 선생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상처를 보았기에 

그 사랑의 한을 풀어 주겠노라고 

흑암에서 생명을 사랑으로 빼앗아 오는 것이다.

흑암의 사랑은 영원한 멸망이다.

너를 찾아 지금까지 지켜 온 

네 선생의 눈물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의 소통은 

영원까지 도전하여 이루어 가야 할

너와 나의 과제이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진리와 사랑으로 

너의 아름다운 모습 가꾸며 신부로 단장하여 

오늘도 나와 만나는 것이다.

내일도 나와 만나는 것이다.

그리하면 영원까지 우리는 만나게 되리라.

영원의 사랑을 약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


